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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한국인 86%, 미국-이란 전쟁에 관심… 전쟁 발발 책임 미국 87%, 이란 83%
○ 전쟁 발발 책임, '미국' 87%·'이스라엘' 84%·'이란' 83%… 3국 모두 책임 인식, 미국 '매우 큰 책임' 56%로 최고
○ 71% '올해 안에 종결' 전망 속 68% '확전 가능성 있어'… 정부 입장은 '미국 지지' 38%, '중립' 36%로 양분



미국-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6%가 이번 전쟁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, 75%는 이를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.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·이스라엘·이란 3국 모두에 80% 이상이 책임 있다고 응답했고, 특히 미국에 '매우 큰 책임'이 있다는 응답이 56%로 과반을 차지했다. 한국리서치는 이러한 결과를 담은 '2026 미국-이란 전쟁에 대한 인식' 조사를 공개했다.

응답자의 86%가 이번 미국-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.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4%에 그쳤다. 관심도는 성별·연령·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 수준이 더 높아 70세 이상에서는 '매우 관심이 많다'는 응답이 45%에 달했다. 75%는 이번 전쟁을 나에게 '중요한 문제'라고 인식했다. '중요하지 않은 문제'라는 응답은 25%였다. 

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 미국·이스라엘·이란 3국 모두에서 '책임이 있다'는 응답이 80%대로 높게 나타났다. 미국 87%(매우 큰 책임 56%), 이스라엘 84%(매우 큰 책임 45%), 이란 83%(매우 큰 책임 40%) 순이었다. 특히 미국의 '매우 큰 책임' 응답이 56%로 과반을 차지해 미국에 대한 책임 인식이 가장 두드러졌다.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. 진보층에서 미국(78%)과 이스라엘(64%)에 '매우 큰 책임'이 있다고 답한 반면, 보수층에서는 해당 비율이 미국 44%, 이스라엘 31%로 낮았다. 반대로 이란에 '매우 큰 책임'이 있다는 응답은 보수층(49%)이 진보층(36%)·중도층(36%)보다 높았다. 18-29세에서는 미국(35%)과 이스라엘(23%)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현저히 낮았다.

응답자 71%는 이번 전쟁이 '올해 안에 종결'될 것으로 전망했다(한두 달 안 24%, 올해 안 47%). 내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장기전 전망은 14%에 그쳤다. 한편, 전쟁이 더 큰 규모의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8%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. 확전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24%였다.

이번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·외교·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다.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92%로 가장 높았고, '매우 큰 영향'은 57%로 과반을 차지했다. 외교에는 84%, 안보에는 79%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. 

이번 전쟁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는 '미국을 지지해야 한다'가 38%로 가장 높았으나, '중립을 유지해야 한다'는 응답도 36%로 비슷한 수준이었다. '미국에 반대해야 한다'는 응답은 16%에 그쳤다. 미국 지지 응답 중 다수(32%)는 '미국을 지지하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'는 입장을 택해, 대외 메시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.

미국·이스라엘 군사작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. '미국의 군사작전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다'(63%), '미·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과도하다'(63%)는 응답이 각각 과반을 넘었다. 반면 '미·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정당하다'는 응답은 26%에 그쳤다. 이란의 군사적 대응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 45%, 비동의 42%로 의견이 엇갈렸다.

이번 전쟁 이후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'더 강화될 것'이라는 응답이 39%로 가장 높았고, '지금과 비슷한 수준 유지'(21%)를 합하면 60%가 핵 개발이 현 수준을 유지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 핵 개발 축소 전망은 26%에 그쳤다. 미국 군사작전의 목적 중 하나로 언급된 '이란 정권 교체'에 대해서는 공감 41%, 비공감 46%로 의견이 갈렸다.

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URL 발송)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다. 표본은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방식으로 선정했으며, 표집틀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026년 1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)을 활용했다.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3.1%p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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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응답자의 86%가 이번 미국-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, 75%는 이를 나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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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2] 미국·이스라엘·이란 3국 모두에 80% 이상이 책임 있다고 답했다. 그 중 미국에 '매우 큰 책임'이 있다는 응답이 56%로 가장 높고, 이스라엘 45%, 이란 40% 순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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